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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서 론

자율주행 자동차는 차량 스스로 도로 상황 

및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판단하여 목적지까지 

자율적으로 주행하는 차량(이재관, 2015)으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기능, 고

속도로 주행 시스템 기능 등이 자율주행 기능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능이 장착된 차량을 포함한

다. 많은 기업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차세대 자

동차로 간주하고 시장에서 선두가 되기 위해 심

혈을 기울이며 개발 중에 있다. 전 세계 30개 

이상의 기업이 자율주행에 투자한 금액은 최소 

17조 원으로 추정되고(삼정 KPMG 경제연구

원, 2020) 현재는 시범 사업을 거쳐 상용서비스

로 전환되고 있다. 세종시는 2020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 순환셔틀 서비스를 시범운

영하고 있다. 한국의 자율주행 시장 규모는 

2020년 약 1,509억 이고 2035년 경우 약 26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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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한다(삼정 KPMG 경제연구원, 2020). 이처

럼 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의 글로벌 자동차

와 ICT기업은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를 선도하

기 위해 적극적인 M&A와 R&D 투자를 통한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Adler et al., 2019). 

이런 흐름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는 미래

에 등장할 자동차가 아닌 현실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자동차가 되고 있음을 기대해 볼 수 있

다.

산업혁명의 기술이 복합적이고 집약적으로 

장착된 자율주행 자동차는 스마트폰보다 1,000

배 이상의 반도체 칩을 내장하고 있으며 AI, 

IOT, 클라우드 등의 다양한 기술이 복합적으로 

내장되어 있다(김해연, 성동규, 2018). 이에 자

율주행 자동차에 관한 기존 연구는 기술적 관점

에서 실험을 통한 사고율, 목적지까지 정확한 

도착 등(ex. 손준우, 박명옥, 2021) 연구 또는 사

고시 처리해야 되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이슈들

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ex. 김진우, 2018; 이성

남, 2021). 

그러나 자율주행 자동차가 5세대 기술이 적

용되었지만, 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개발

자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유저 입장에서의 

연구 또한 필요하다. 국가와 기업에서 지속적인 

투자를 하면서 자율주행 관련 기술의 발전이 향

상되고 있고 이에 따라 기술적인 사고 또한 감

소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자율주행의 기술적 결

함이 사고의 원인이 되는 사례(중앙일보, 

2021.8.19; news 1, 2021.8.17.)를 접하게 되면 

자율주행에 대한 불안감을 완전 지울 수는 없는 

것 같다. 장정아, 최정윤(2021)의 연구에서는 

원격 자율 주행 차량에 대한 설문 항목 중 ‘원격 

자율주행 차량이 내가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

하다고 생각한다’ 6점 척도에서 2.42, ‘차량고

장 또는 시스템 오류로 인한 사고 발생 우려가 

없다’ 6점 척도에서 1.91의 값을 보였는데, 이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기대도 높지만 그만큼 

사고나 위험에 대한 부정의 인식 또한 공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자율주행 관

련 기술이 향상된 오늘날 잠재 수요자의 입장에

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수용의도를 확인하

고자 한다. 

한편, 현재까지 진행된 자율주행 이용자 즉, 

사용자 관점에서의 연구는 기술수용관점

(TAM)이나 통합기술수용(UTAUT)관점 등에

서 진행되었는데 기술수용모델은 지각된 유용

성과 지각된 용이성 두 매개변수와 수용의도를 

연구함으로 기술수용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외부 변수들을 구체화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Venkatesh et al., 2007). 반면, 통합

기술수용 모델은 기술수용모델에서 고려하지 

않은 연관된 요인들을 고려하고 있고 이에 정보

기술의 수용과 관련된 연구에서 다양하게 사용

되고 있으며 여러 다양한 기존 이론들을 종합하

여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모델들 보다 

신뢰성과 유의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통합

기술수용이론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혁신제

품의 수용과 확산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한 유

용한 이론적 틀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정인구 

등, 2020).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통합기술수용 이

론을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수

용의도를 확인하고자 하고 선행연구와는 다음

의 차별점을 가진다. 

첫째, 많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보고서에는 신

제품의 사회적 영향을 언급하고 있다(Schw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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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김문태, 2019). 상당히 큰 파급력을 가지

게 될 자율주행 자동차는 기존 자동차와는 다른 

운전 습관, 방법 그리고 법적 규제나 도로 인프

라 등의 변화를 요구하면서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기술수

용모델에서 수용의도의 선행요인으로 사회적 

영향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준거집단의 사용

에 대한 동조’로 정의되고 있다(Althuizen, 

2018). 즉, 사용자 주변의 사람들이 사용자가 유

저로서 새롭게 등장한 정보기술을 도입 및 사용

해야 된다고 인지하는 정도이다(Venkatesh et 

al., 2003). 사회적 영향과 비슷한 개념으로 계

획된 행동이론, 기술수용모델, 그리고 합리적 

행동이론에서는 ‘주관적 규범’으로, PC활용 모

델에서는 ‘사회적 요인’, 혁신확산이론에서는 

‘이미지’등이 있다. 주관적 규범은 다른 사람들

이 자신의 행위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를 의식하는 정도이고(Ajzen, 1991), 사회적 요

인은 사용자의 직장 상사나 동료, 조직이 특정 

시스템의 사용에 대해 지지하고 지원할 것이라

고 믿는 정도이다(Thompson et al., 1991). 그리

고 이미지는 사회 시스템에서 개인의 이미지 또

는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한 인지된 혁신의 사용

정보이다(Moore and Benbasat, 1991). 이처럼 

정보기술과 관련된 모델들은 사회적 영향을 정

보기술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영향

을 줄 수 있는 주변 인물이나 준거집단의 영향

력으로 평가하고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사고와 행동하는 

과정에 자신의 주변에 있는 타인들로부터 영향

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보기술 사용에 

있어서도 사회적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차세대 기술이 복합적으로 포함된 자율주행 자

동차는 택시기사, 대리운전 등의 운전 종사자들

에게는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기술을 익

혀야 하는 자동차 정비사처럼 영향을 받을 직업

군 또한 나타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운전과 관련된 습관 및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등과 같은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제품이다. Izumida(2015)는 자율주행 자동

차야말로 현재 사회 시스템의 구조를 획기적으

로 바꾸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개인

이 속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이라면 

자율주행 자동차의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을 단지 준거집단으로 제약하기에는 그 영

향력이나 파급력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사회

적 영향의 범위를 준거집단으로부터 사회 전반

으로 확장하고 그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둘째, 신제품이 등장하고 이것이 수용되는 

과정에서 많은 연구는 혁신성을 조절변수로 제

안한다(ex. Lopez-Nicolas et al., 2015; 장현용, 

고준, 2017). 자율주행 자동차는 혁신제품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산되기 까지 시간이 소요되지

만 개인의 혁신성 정도에 따라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통합기술 수용에서 

제시하는 선행요인과 수용의도 간의 관계를 조

절할 수 있는 변수로 소비자 지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혁신성은 소비자의 지식기반에 의존한다

(Chung et al., 2018). 소비자는 직․간접적인 경

험을 통해 형성한 지식을 토대로 새롭게 주어진 

정보를 해석 및 판단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하

여 혁신성과 같은 태도와 의사를 결정한다

(Chung et al., 2018). 많은 연구가 개인의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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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혁신성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보여주

고 있는데, 유인목(2011)은 단일 제품과 비교했

을 때 첨단제품일수록 소비자의 지식 정도가 혁

신성과 향후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침을 확인

하였다. 장멍과 반영환(2019) 또한  다양한 체

험을 통해 스마트 리테일 기술을 더 많이 경험

한 사람이 많은 양의 지식을 축적하게 되고 결

과적으로 혁신성과 함께 기술의 용이성이 높아

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소비자

가 혁신제품에 대해 더 잘 이해할수록 그 특징

을 더 잘 지각하게 되고(Gatignon and 

Robertson, 1991), 이를 통해 혁신제품에 대해 

갖게 되는 혁신성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Rogers, 1983). 따라서 본 연구는 통합기술수

용모델의 선행요인과 수용의도 간의 관계에서 

소비자 지식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

고 이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통합기술수용 모델

Rahman et al.(2017)은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

템(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이 안

전상의 이점을 제공하지만 차량 작동에서 운전

자의 전통적인 역할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

한 운송 시스템에 대한 운전자의 수용의도를 확

인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기술 수용 

모델(TAM), 계획된 행동 이론(TPB) 및 통합기

술수용 모델(UTAUT)의 유용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모든 모델(TAM, TPB 및 UTAUT)이 

운전자 수용을 설명할 수 있으며, 각각은 행동 

의도 변동성의 71% 이상을 설명한다는 것을 발

견하였다. 그 중에서 본 연구는 행동의도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 및 그 영향력

을 규명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통

합기술수용 모델을 적용하고자 한다. 

자동차 관련해서 통합기술수용모델을 살펴

보면, Kaye et al.(2020)은 통합기술수용모델을 

적용하여  호주, 프랑스, 스웨덴의 국가에 따른 

자동화된 자동차의 수용의도를 규명하였고 

Curtale et al.(2021)은 전기차공유서비스의 수

용의도에 대한 직접 및 간접효과를 규명하기 위

해 통합기술수용모델을 적용하였다. 

통합기술수용이론은 정보기술 수용과 관련

된 합리적 행동이론, 기술 수용모형, 혁신 확산 

이론 등을 포함한 총 8개의 모형들을 종합하여 

구성되었는데 성과기대, 노력기대, 촉진조건, 

사회적 영향을 기본 변수로 설정하고 있다. 

Adell(2009)은 이 통합기술수용 모델을 이용하

여 운전자 지지 시스템(DSS) 모형을 제시하였

고 운전자의 정서적인 경험과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신뢰가 추가되어 향상된 UTATU 모델을 

제안하였다. Choi and Ji(2015) 또한 기존의 

TAM 모델에 신뢰성을 추가하였고 검증 결과, 

신뢰는 기술수용에 정의 영향력을 미침을 확인

하였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직 상용화되지 않

고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하고 있는 운전자의 수

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운전자의 정서적 

경험을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

구는 개선된 통합기술수용모델에서 운전자의 

정서적 경험을 제외한 신뢰성을 통합기술 수용 

모델에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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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성과기대

성과기대는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사

용자에게 편익을 또는 업무의 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믿는 정도이다(Venkatesh et al., 

2003). 기술수용모델의 중요 변인인 유용성은 

기술수용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데 있어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변수 중의 하나이

다(Pelegrin-Borondo et al., 2017). 모바일 인터

넷 수용의도(Venkatesh et al., 2012), 유통기업

의 소셜 미디어 활용의도(이정우, 김은홍 2015)

등의 연구에서 성과기대가 사용자의 수용의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고 있다. 자동

차 관련해서  Lee et al.(2019)은 최소한의 인간

이 개입하고 최적화된 교통 통제 시스템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는 교통 혼잡을 감소하고 더 안

전한 드라이빙으로 미래의 새로운 운송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 도로교통 안전

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운

전자의 과실에 의한 요인이 약 94%를 차지하는

데,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하게 된다면 운전자

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고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크

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동차가 도

로와 주행 여건을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하면서 

스스로 주행경로를 계획하고 경로계획에 따라 

차량 제어가 가능하다. 운전자가 직접 손과 발

을 사용하여 운전하지 않더라도 목적지까지 도

착하거나 목적지까지 이동 시간을 단축해주는 

혜택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수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Ward et al.(2017)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수용

에 중요한 요인 4개를 제시하였는데 신뢰, 위험, 

혜택, 사전 지식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각된 혜택을 제시하였고 Pakusch et 

al.(2018) 또한 전통적 자동차와 비교할 때 자율

주행 자동차의 유용성 가치를 더 크게 인지한다

고 설명한다. 지각된 혜택과 유용성은 성과기대

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성과

기대와 자율주행 자동차 수용의도 간의 정의 관

계를 예상할 수 있다. 

H1 : 자율주행 자동차의 성과기대는 수용의도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2 노력기대 

소비자는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취득하게 

되는 혜택과 지불해야 되는 희생에 대해 고민한

다. 소비자가 얻는 혜택이 성과기대와 관련된다

면 지불하게 되는 비용은 노력기대와 관련한다. 

노력기대는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쉬울 

것이라고 인식하는 정도이다(Venkateshal et al., 

2012). 기술적 특성은 비금전적인 요소에 해당

하는 것으로(Zeithaml, 1988) 제품 및 서비스 사

용을 위해 소모하는 시간과 노력 즉, 새로운 정

보시스템의 이용이 어렵다고 지각하는 정도이

다. 이는 신기술 사용에서 사용자가 느끼는 기

술의 복잡성의 개념과 유사하다(오종철, 2017). 

이용자가 제품 사용방법이 복잡하다고 느낄수

록 수용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Ajzen 

and Fishbein, 1980). Jing et al.(2020), Nordhoff 

et al.(2020)등은 TAM 모형을 통해 지각된 용이

성과 유용성이 높을수록 수용의도가 증가한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  Kaye et al.(2020)은 통합

기술수용모델을 적용하여 자동화된 자동차에 

대한 수용의도를 확인한 결과, 성과기대와 노력

기대가 수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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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불연속적 혁신제품

으로 기존 내연자동차의 운전방법과는 다른 형

태를 지니고 이에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능을 활

용하기 위해서는 매뉴얼에 대한 새로운 학습이 

필요하다. 이 과정이 쉽게 느껴진다면 그 기능

을 빨리 수용하고자 할 것이고 반대로 매뉴얼 

또는 이해가 어렵다고 느낀다면 자율주행 자동

차의 확산, 수용은 더디게 이루어 질 것이다. 따

라서 아래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H2 : 자율주행 자동차의 노력기대는 수용의도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3 사회적 영향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사고와 행동하는 과정

에서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직․간

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많은 선행연구는 정

보기술의 수용 및 사용에 있어서도 사회적 영향

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4차 산업혁명 제품은 사

회적 영향력이 매우 높다(Schwab, 2017). 차세

대 기술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택시기사, 대리운전 등의 운전 종사자

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기술을 

익혀야 되는 자동차 정비사처럼 영향을 받을 직

업군 또한 나타나게 된다. 또한 급속한 도시화, 

교통 혼잡, 환경문제, 에너지 비효율성 등의 문

제 해결 방안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주목을 받

고 있다(박춘식, 박현숙, 2020). 뿐만 아니라 소

비자의 운전과 관련된 습관 및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등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

품이다. 이러한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제품은 

소비자의 구매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Althuizen, 2018). Kaye et al.(2020)은 프랑스 

국민들을 대상으로 자동화된 자동차가 대중에

게 더 많이 공개되고 영향을 미칠 때 사용의도

가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사회적 영향과 수용의도 간의 정의 관계를 예상

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사회적 영향을 자율주

행 자동차가 도입됨으로써 미치게 될 사회적 변

화로 정의를 확장하고 그 역할을 검증하고자 한

다. 

H3 :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회적 영향은 수용의

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4 촉진조건

이는 ‘시스템이나 기술의 사용에 있어 조직

적이고 기술적인 인프라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개인의 믿음’으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데 필

요한 조직이나 기술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 정도이다(Venkatesh et al., 2003). 촉진조

건은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조

직 또는 기술적인 기반의 지원 정도에 대해 사

용자가 어느 정도로 인지하고 있느냐와 관련된 

것으로 자율주행차량이 국내에서 주행하기 위

해서는 기술 구현이 가능한 도로환경의 조성과 

기술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기존의 도로교통 

시스템을 그대로 자율주행 자동차에 적용하기

는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법과 제도가 제정되어

야 한다. 즉, 국가 정책으로서 도시의 교통, 도

로정책 및 법과 규칙 제정이 필요하고  이러한 

여건이 마련되면 광고나 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

에게 알려지게 되면서(정인구 등, 2020) 소비자

들은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 더 잘 인지하게 

된다. 대체로 새로운 정보기술이 도입된 지 얼

마 되지 않은 신기술의 경우에는 이러한 촉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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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기술을 인

지하게 되는데 이는 자율주행 자동차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아래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H4 : 자율주행 자동차의 촉진조건은 수용의도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신뢰

과학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는 해결되고 있지만, 자율

주행자동차에 대한 신뢰는 수용에 영향을 미치

는 결정적 요인이다(Merat et al., 2012). 

Verberne et al.(2012)는 신뢰가 자율자동차의 

자동화된 기술의 수용에 있어 중요한 심리적 요

인이라고 제안한다. Ward et al.(2017)의 연구에

서도 자동화된 교통수단의 사용의도와 관련해

서 지각된 위험, 혜택, 지식과 함께 신뢰가 중요

한 요인임을 발견하였다. 위험과 함께 신뢰는 

개인이 자동화의 수용여부를 진단하는중요한 

요소인데(Zhang et al., 2020) 신뢰가 있으면 인

간-기계간의 상호성이 형성되지만 (Henseler et 

al. 2016) 신뢰가 부족하면 자동화 자동차를 사

용하는데 주요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Zmud 

and Sener, 2017). Buckley et al.(2018)은 자율

수단(자동차)을 사용할 의도를 예상하는데 설

명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뢰를 포함시켜야 한

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연구들에 따라 본 연구

도 자율주행 자동차의 수용의도를 규명하기 위

해 통합기술 수용모델에 신뢰를 추가하고자 한

다.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

니스상황에서 기업과 고객의 관계발달에 신뢰

는 중요한 요인이다(김보라 등, 2021). 특히, 새

로운 정보기술의 등장은 과거보다 향상된 이점

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특

히나 그것이 이전과의 제품에서 불연속적 제품

이라면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지각된 위험

을 느끼게 된다. 이때 신뢰는 이러한 저항이나 

위협 요인에 따른 리스크를 줄여주는 요소로 작

용한다(Gefen, 2000). Choi and Ji(2015)는 기존

의 TAM에 신뢰를 추가하여 검증한 결과 신뢰

가 자율자동차 수용에 정의 영향을 끼친다는 것

을 확인하였고 Helldin et al.(2013)은 시나리오 

연구에서 운전자의 신뢰가 자율주행 자동차 수

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또한 Dai 

et al.(2021)은 실험을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에 신뢰가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신뢰와 행동 간의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자율자동차 기술에 대한 신뢰가 높은 소비자일

수록 자율자동차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더 확신

할 가능성이 높고 수용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H5 : 자율주행 자동차의 신뢰는 수용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소비자 지식 

소비자 지식은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

자의 경험 및 정보의 양이다(Alba and 

Hutchinson, 1987).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

자 지식은 정보 탐색의 양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 및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곽준식, 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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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2006). 소비자가 해당 기술에 대해 유용한 

것이라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이나 경험이 필수적이다(Thorbjørnsen et 

al., 2002). 소비자가 많은 정보량을 가지고 있

는 경우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처리를 쉽

게 하며 외형 보다는 성능, 기술 등의 내재적 속

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Rao and Monroe, 

1988). 

소비자 지식의 양은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과 

관련해서 유사한 경험이나 정보가 어느 정도냐

에 따라 달라진다. 소비자는 새로운 제품을 평

가할 때, 기존 제품에 대한 지식을 기반하여 평

가하고 수용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소비자의 

지식수준은 기존 제품과 새로운 혁신 제품 간의 

차이를 인지하고 평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Alba and Hutchinson, 1987). 새로운 제품에 

대해 소비자의 지식이 부족하거나 없다면 유용

한 제품이더라도 혁신 제품은 시장에서 거부될 

수 있다. 따라서 신기술의 수용과정에 사용자의 

지식수준은 중요하다(Rogers, 1995). 

기술에 관한 지식은 그 기술의 사용을 위한 

필요 요소이다(오종철, 2017). 제품이나 기술에 

관한 지식이 많을수록 해당 제품의 유용성에 대

해 더 잘 인지할 수 있다.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지식이 많이 축적되어 있을수록 다양한 특징에 

대한 이해와 그것의 유용성을 더 잘 인지하게 

된다. 즉, 신기술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

게 있을 때 기술의 메커니즘을 숙지하고 사용방

법에 익숙하므로 새로운 기술에 대한 노력의 요

구도 적을 것이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아래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H6-1 : 자율주행 자동차의 성과기대가 수용의

도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자 지식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H6-2 : 자율주행 자동차의 노력기대가 수용의

도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자 지식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UTAUT

성과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

신뢰 

소비자 지식

수용의도

노력기대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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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6-3 :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회적 영향이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자 지식에 의해 조절

될 것이다. 

H6-4 : 자율주행 자동차의 촉진조건이 수용의

도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자 지식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H6-5 : 자율주행 자동차의 신뢰가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자 지식에 의해 조절될 것이

다. 

이러한 가설은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Ⅲ. 연구방법 

3.1 주요 변수의 조작적 정의 

성과기대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전 자동차

에 비해 보다 나은 편익을 제공해 줄 것이라는 

개인적 믿음의 정도(Venkatesh et al., 2012)를 

의미하고 정인구 등(2020)의 측정항목을 토대

로 ‘일상생활에 유용함’, ‘일의 생산성 향상’, 

‘더 많은 이점 있음’ 등의 3항목으로 측정하였

다.  

노력기대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함에 있

어 사용법이 용이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Venkatesh et al., 2012)로 오종철(2017)의 연

구를 활용하여 ‘자율주행 자동차에 쉽게 적응

할 수 있음’, ‘이용방법이 쉬움’, ‘쉽게 익숙해

짐’ 등 4항목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사회적 영향은 Venkatesh et al.(2012), 김문

태(2019)가 제시한 정의와 측정항목을 본 연구

내용에 맞게 수정하여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입

됨으로써 미치게 될 사회적 변화로 정의하고 

‘우리 생활을 발전시킴’, ‘사회에 큰 변화의 촉

매체가 됨’ 등의 2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촉진조건은 자율주행 차량이 운행되기 위한 

적절한 환경, 기반이 형성될 것이라 믿는 정도

로 Venkatesh et al.(2002)의 연구를 활용하여 

‘필요한 재원 보유’, ‘필요한 지식과 경험 보유’ 

등을 포함한 4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신뢰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확신이나 믿

음의 정도로(Gefen et al., 2003) ‘자율주행 자

동차가 안전하다고 믿는 정도’, ‘나의 도움 없

이 운전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 ‘기술력의 신

뢰 정도’ 의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수용의도는 소비자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

용하고자 하는 의도(Adell, 2009)로 ‘일상 속에

서 사용할 것임’, ‘이용할 의향’의 3항목으로 측

정하였다. 

소비자 지식은 소비자 지식은 제품 및 서비

스에 대한 소비자의 경험 및 정보의 양(Alba 

and Hutchinson, 1987)으로 곽준식, 김영조

(2006)의 연구를 수정하여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인지’, ‘ 자율주행 자동차 기능 이해’, ‘관

련 기술에 대한 이해’ 등의 3항목으로 측정하였

다. 모두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3.2 표본의 수집 및 주요 특성

 

본 연구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수용의도에 미

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편의표본추출에 

의해 자동차에 관심이 있는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2021년 7.19 ～ 7.31 기간 동안 구글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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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50부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 8부를 제외하

고 242부를 최종 분석에 투입하였다. 설문에 응

답하기 이전 응답자들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동

영상을 시청하였고 동영상에 대한 관여도 는 

평균 4.0124(5점 척도)로 나타났다. 설문을 완

료한 응답자들에게는 모바일 쿠폰을 제공하였

다. 응답자의 특성을 확인하면, 성별은 남자 

175(72.3%), 여자 67명(27.7%)로 남자 표본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연령으로는 20대 68명

(28.1%), 30대 51명(21.1%), 40대 65명

(26.9%), 50대 52명(21.5%), 60대 이상 6명

(2.5%)로 비교적 다양한 연령대가 포함되었다. 

학력으로는 고등학교 졸업 5명(2.1%), 대학교

(원) 재학중 79명(32.6%), 대학교(원) 졸업 156

명(64.5%), 기타 2명(0.8%)이다. 운전경력은 1

년 미만 19명(7.9%), 1년~3년 미만 19명(7.9%), 

3년~5년 미만 20명(8.3%), 5년~10년 미만 33

명(13.6%), 10년 이상 123명(50.8%), 운전면허

증을 소지하고 있으나 운전미경험이 28명

(11.6%)이다. 자동차 사용용도에 관한 복수응

답의 결과로는 업무용 79명(32.6%), 출/퇴근용 

161명(66.5%), 여행/레저용 83명(34.3%), 생활

용 90명(7.2%), 기타 12명(5%)이다. 자율주행 

기능 활용정도는 운전자가 모든 주행관련 임부

를 수행 101명(41.6%),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기능 등을 활용  87명(35.8%), 

고속도로 주행 시스템 기능 활용 등의 운전자

가 전방주시를 하지만 자율주행이 속도와 방향 

조정 27명(11.1%), 차량이 대부분 주행 업무를 

수행 16명(6.6%), 특정 구간에서 차량이 모든 

주행 임무 수행 1명(.4%), 자율주행 모든 구간

이 자율주행 11명(4.5%)이다. 다음의 <표 1>은  

이러한 결과를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다. 

항목 범 빈도(%) 항목 범 빈도(%)

성별
남자 175(72.3%)

운전경력

1년 미만 19명(7.9%)

여자 67명(27.7%) 1년~3년 미만 19명(7.9%)

연령 

20대 68명(28.1%) 3년~5년 미만 20명(8.3%)

30대 51명(21.1%) 5년~10년 미만 33명(13.6%)

40대 65명(26.9%) 10년 이상 123명(50.8%)

50대 52명(21.5%) 운전미경험 28명(11.6%)

60대이상 6명(2.5%)

자동차

사용용도

업무용 79명(32.6%)

학력

고등학교 졸업 5명(2.1%) 출/퇴근용 161명(66.5%)

대학교(원) 재학중 79명(32.6%) 여행/레저용 83명(34.3%)

대학교(원) 졸업 156명(64.5%) 생활용 90명(7.2%)

기타 2명(0.8%) 기타 12명(5%)

자율자동차 

경험

운전자가 모든 주행관련 임부 수행 101명(41.6%)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기능 등을 활용 87명(35.8%)

고속도로 주행 시스템 기능 활용 등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하지만 자율주행이 속도와 방향 조정) 
27명(11.1%)

차량이 대부분 주행 업무를 수행 16명(6.6%)

특정 구간에서 차량이 모든 주행 임무 수행 1명(.4%)

자율주행 모든 구간이 자율주행 11명(4.5%)

<표 1> 인구 통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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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 분석결과

4.1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가설을 검증하기 이전 

개념들에 대해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먼저, Cronbach'α의 값으로 내적일관성을 확인

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7개 요인의 Cronbach'

α가 모두 .7을 상회하였다. 그리고 타당성은 주

성분분석과 직교회전방식(Varimax)을 사용하

여 요인분석으로 측정하였다. 7개 요인의 고유

치가 모두 1을 상회하고 요인적재량도 .5를 초

과하여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전체 모델의 적합도

는  χ2=378.67(df=188), p=.00, CFI=.94, 

GFI=.88, AGFI=.83, NFI=.90, IFI=.95, 

RMSEA=.065로 적합도 기준을 상회 또는 거의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념신뢰도(CR)도 

모두 .7을 초과하고 있고 평균분산 추출(AVE)

도 .5이상으로 확인되었다. 측정항목의 T 값이 

2 이상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집중타당성 

또한 규명되었다(Bagozzi and Yi, 1988). 95%

의 신뢰구간에서 [상관관계±(2*표준오차)]로 

계산한 값이 .055～.655로 ‘1’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Anderson and Gerbing, 1988) 판별타당성 

또한 확보되었다. <표 2>는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성 결과를 <표 3>은 상관관계

를 나타내고 있다. 

<표 2> 탐색   확인  요인분석

탐색  요인분석 확인  요인분석

요인 

(Cronbach'α)
측정항목

factor 

loading

eigen

-value
% of var. estimate t-value S.E. CR AVE

성과기대

.848 

X1 .882

2.216 10.071

.68 11.49 .06

.861 .677X2 .842 .87 16.01 .05

X3 .629 .90 17.04 .05

노력기대

.908

X4 .853

3.297 14.985

.78 14.21 .06

.912 .722
X5 .849 .90 17.48 .05

X6 .809 .86 16.32 .05

X7 .774 .85 16.17 .05

촉진조건

.868

X8 .821

3.095 14.069

.75 13.20 .06

.873 .636
X9 .779 .89 17.17 .05

X10 .765 .86 16.18 .05

X11 .722 .67 11.24 .06

사회적 영향

.795

X12 .899
1.725 7.842

.69 9.91 .07
.817 .696

X13 .813 .96 13.00 .07

신뢰

.837

X14 .833

2.306 10.482

.61 10.15 .05

.868 .694X15 .826 .91 17.63 .05

X16 .668 .94 18.60 .05

수용의도

.872

X17 .833

2.467 11.212

.80 14.36 .06

.881 .712X18 .746 .84 15.40 .05

X19 .699 .90 17.1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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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상 계

성과 기 노력기 진조건 사회  향 신뢰 수용의도 소비자지식 평균(표 편차)

.451 4.0152(.87444)

.407** .521 4.1333(.77537)

.381** .434** .404 3.0744(1.04967)

.333** .303** .333** .484 3.6942(.91975)

.537** .442** .543** .389** .481 3.2645(.88662)

.539** .553** .436** .415** .555** .507 3.9711(.78752)

.309** .403** .519** .195** .322** .558** .468 3.4421(.94408)

대각선 : AVE 제곱, ** p<.05

4.2 가설 검증

4.2.1 주요 가설 검증

통합기술수용관점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수용의도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주 가설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

석 결과, 촉진조건을 제외한 4개의 가설이 채택

되었다. 먼저, 성과기대는 수용의도에 긍정적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지지되

었다(β=.212, t-value=4.138, p=.000). 노력기대

도 수용의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 가설 2도 지지되었다(β=.301, 

t-value=5.404, p=.000). 자율자동차 수용의도

에 대한 사회적 영향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

여 가설 4는 지지되었다(β=.125, t-value=2.816, 

p=.005). 신뢰 또한 수용의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가설 5도 지지되었다(β

=.187, t-value=3.356, p=.001). 그러나 촉진조

건은 자율주행 자동차 수용의도에 유의한 영향

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3은 기각되

었다(β=.041, t-value=.952, p=.342). 이는 자율

주행 기능이 아직 대중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

에 촉진조건을 고려하기에 시기적으로 빠른 것

으로 판단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 차

량이 대중화되려면 도시 및 교통 시스템이 그

에 따라 변해야 하고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져

야 하는데 아직 그런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

다고 판단된다. 

측정모형을 구조방정식으로 하였기에 추가

분석으로 경로분석을 실시하여 주 가설을 재검

증하였다. 그 결과는 다중회귀분석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수용의도에 대한 성과기대의 경로계

수는 .23(t-value=4.11), 노력기대의 경로계수는 

.29(t-value=5.39), 사회적 영향의 경로계수는 

소비자지식

.860

X20 .828
2.418 10.992

.86 15.85 .05
.865 .684X21 .824 .90 17.00 .05

X22 .797 .71 12.08 .06

모델적합도
χ2=378.67(df=188), p=.00, CFI=.94, GFI=.88, 

AGFI=.83, NFI=.90, IFI=.95, RMSEA=.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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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t-value=2.82), 신뢰의 경로계수는 .22 

(t-value=3.45)로 나타나 가설이 지지되었고 촉

진조건의 경로계수는 .05(t-value=.91)로 가설

이 기각되었다. 위의 <표 4>는 주요 가설 검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4.2.2 조절효과 검증

가설 6은 통합적 기술 수용모델의 선행요인

이 자율주행 자동차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소비자 지식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것으로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지

식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고 지식 집단과 저 지

식 집단으로 분류하였다(Reinartz and Kumar, 

2000). 고 지식 집단일수록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능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들 집

단에 대한 분류가 올바르게 조작되었는지를 검

정하기 위해 소비자 지식 저 집단(2.6960, 

n=125)과 고 집단 (4.2393, n=117, 5점 척도) 

간의 t-검정 결과 22.080 (p<.001)로 나타나 의

도한 대로 집단이 분류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성과기대, 노력기대, 촉진, 사회적 

영향, 신뢰와 수용의도 간의 관계에서 소비자 

지식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다중집단분석

(multi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중집단

분석은 구조모델에서 한 집단의 모수치가 다른 

집단의 모수치와 동일한지를 검증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법으로(Bollen, 1989), 자율주행 자

동차에 관한 소비자 지식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의 모수치 차이를 비교하기에 적합한 

분석이라고 판단된다. 다중집단분석을 위해서

는 다음의 3단계 절차가 필요하다(배병렬, 

2011). 

첫째, 다중집단의 모수를 개별적으로 추정한

다. 각각의 집단에 대해 모수를 추정하는 개별

표본분석을 실시한다. 둘째, 보다 엄격한 방법

으로 설정된 모수가 집단에 걸쳐 동일한가를 

검증한다. 이는 집단 간 등가제약을 가하고 특

정 모수 또는 일련의 모수들에 대해 집단 간 차

이가 유의적인가를 검증하는 단계이다. 셋째, 

경로계수에 대해 등가제약을 가한 모델의 χ2을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델(집단 간에 모수가 다

르다고 허용한 모델)의 χ2와 비교 후, χ2 변화

량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이라면, 그 모수에 대해 

집단차이가 있은 것으로 설명된다. p<.05에서 

계수

F 
유의 
확률

Durbin
-Watson

경로분석 

모형
비표 화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
확률 경로계수 t-valueB 베타

Adjusted 

R2

=.482

(상수) .675 2.912 .004

45.790 .000 1.735

성과기대 .212 .236 4.138 .000 .23 4.11

노력기대 .301 .296 5.404 .000 .29 5.39

촉진 .041 .055 .952 .342 .05 .91

사회적 영향 .125 .146 2.816 .005 .15 2.82

신뢰 .187 .211 3.356 .001 .22 3.45

종속변수: 수용의도

<표 4> 가설 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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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도 차이가 1일 때, χ2 변화량이 3.84 이상

이면 유의적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고 지식 집단과 저 지식 집단을 

대상으로 한 다중집단분석 결과, 지식정도에 따

른 성과기대, 노력기대와 수용의도 간의 조절효

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성과기대와 수용의도 

간의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경로계수의 비등가 

모형과 경로계수 값이 동일하다는 등가 모형의 

χ2값의 변화량이 △χ2=6.322(p<.05)로 두 모

형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노력기대와 

수용의도 간의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경로계수

의 비등가 모형과 경로계수 값이 동일하다는 

등가 모형의 χ2값의 변화량이 △χ2=5.29 

(p<.05)로 두 모형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

다. 이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많은 

집단일수록 자율주행 자동차의 성과에 대해 더 

기대를 하고 이용방법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덜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집단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5개의 경

로를 각각의 집단에서 개별적으로 추정되었다. 

양 집단에 있어, 노력기대와 사회적 영향이 수

용의도에 주는 직접효과는 유의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 즉, 고 지식 집단에서는 성과기대, 노력

기대, 사회적 영향, 신뢰가 수용의도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고, 저 지식 집단에서는 노력기

대와 사회적 영향이 유일하게 영향을 주는 요

인으로 확인되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사회적 

영향은 소비자 지식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두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영향은 준거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준거집단의 영향과 사회 전반의 영향이 동일 

요인으로 분류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 시, 준거집단의 영향력 측정항목을 

같이 투입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 준거집단 

관련 항목들은 요인적재치가 .05미만이고 사회 

전반의 영향력 측정항목들과 다른 요인으로 수

렴되었다. 그 고유값 또한 1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사회 전반에 영향력

을 미치는 제품의 경우, 준거집단의 영향력 보

다는 사회 전반의 파급력을 고려한다는 것이고, 

이는 신제품의 지식보유량과 상관없이 소비자

들은 신제품의 수용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사회

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 

또한 고 지식 집단 보다 저 지식 집단에서 직

접 경로계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자율주행 자

동차는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기술이 융합된 

혁신제품으로 다양한 이점을 제공해 주기도 하

지만 안전과 관련된 지각된 위험이 더 높다. 이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제약 모델 χ2 △χ2
개별표본분석*

고 지식  지식

성과기대

수용의도 

8.091 6.322** .280*** .117

노력기대 9.123 5.29** .397*** .221**

촉진조건 12.844 1.569 .023 .011

사회적 영향 13.174 1.239 .113** .156***

신뢰 11.357 3.056 .199*** .171

*비표준화 계수, ** p<0.05, ***p<0.001

<표 5> 다 집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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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결과는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하였듯이, 소

비자 지식이 많은 경우에는 내재적 정보에 의

해 판단을 하지만, 소비자 지식이 부족한 경우

에는 외재적 단서에 의존도가 높은데, 사회적 

영향력이 외재적 단서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표 5>는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Ⅴ. 결 론

5.1 연구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위해 

통합기술수용 모델에 신뢰를 추가하여 자율주

행 자동차의 수용의도에 미치는 요인과 그 관

계에서 소비자 지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와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성과기대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수용의

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율주행 자동차는 개인적으로는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목적지만 설정하면 스스로 목

적지까지 도착하게 하고 주행 시간 또한 절약시

켜준다. 사회적으로는 운행인의 과실에 의한 교

통사고를 줄여주면서 친환경시대에 적합한 차

세대 모빌리티가 될 수 있다(Blankesteijn et al., 

2019).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제품이 개인적으

로 사회적으로 다양한 혜택 또는 편익을 제공한

다는 것을 강조한다면 수용의도가 높아질 수 있

음을 의미한다.  

둘째, 노력기대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수용의

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율주행 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운전

자가 목적지만 설정하면 자동차가 스스로 설정

한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한다. 하지만 주변적의 

상황이나 도로 등의 확인 또는 체크해야 할 일

들이 있다(김해연, 성동규, 2018). 따라서 이러

한 과정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자율주행 

자동차를 용이하게 인식하고 유용하다고 판단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제품이 첨단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 제품이지만 그것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면 수용의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사회적 영향과 신뢰 또한 자율주행 자

동차의 수용의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비자는 신제품 특히, 불연속적 

혁신의 제품에 대해 이전 보다 나을 것이라는 

기대도 갖게 되지만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저항 또는 위협을 가지게 된다. 이때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사회적 영향과 신뢰는 이러한 저

항이나 위협 요인에 따른 리스크를 줄여주는 요

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성과기대와 수용의도 그리고 노력기대

와 수용의도 간의 소비자 지식은 그 관계를 조

절할 수 있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는 기존 자

동차와 비교해 자율주행 자동차가 소비자에게 

더 많은 이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할수록 

수용의도는 높아지는데 이러한 이점을 인식하

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첨단 기술이 접목되어 있기

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다루는데 있어 새로운 

방법이나 노력이 요구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자율주행 기능을 설정만 해 놓으면 쉽

게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기능, 조작방법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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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수용의도를 향상

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기능의 주요 특징, 이

용 방법 등에 관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의 이론적 및 실무적 시

사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의 첫 번째 주요 목적은 기존 

통합기술수용 모델에서 제시하는 사회적 영향

력의 범위를 확장하고 그 역할의 규명이다. 스

스로 운전이 가능한 인공지능 자동차가 주는 

이점을 단순히 기술적 측면에서 놀라운 현상으

로만 보기엔 사회적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이

다. 정보기술 관련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사회적 

영향의 측정한 항목들로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

련한 사회적 영향을 측정한 경우 모두 요인적

재치가 기준치인 .5 미만 및 고유값 또한 1미만

으로 나타났다. 이전의 기술과 4차 산업혁명 시

대의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Lee et al.(2019)은 자

율주행 자동차는 교통 혼잡을 감소하고 더 안

전한 드라이빙으로 미래의 새로운 운송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그렇다면 사회적 

영향을 준거집단으로 한정하고 있는 기존 통합

기술수용 모델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통합기술수용 모델에서 제시

한 사회적 영향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에는 한계

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존 모델의 점검을 통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변수의 도

입 또는 기존 변수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둘째, 광고의 효과계층 모델(Hierarchy of 

Effect Theory)에 따르면,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 태도가 선행되어야 하고 긍정적 태도는 

제품에 대한 신념을 통해 형성된다. 이를 단계

별 제시해야 되는 광고메시지로 구체화하면, 

‘인지-정보제공-호의적 태도-선호-확신-구매의

도’인데, 실증 분석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인지는 242명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인지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그다음 단계의 

광고 목표는 정보제공이다. 도로 개편, 법제도 

개편 등과 관련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있

지만, 자율주행 자동차의 대중화를 높이기 위해

서는 자율주행의 긍정적 기능이나 이점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의 메시지 전달이 필요하다. 그

간에 정보기술에 대한 수용의도에 관한 연구들

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마케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 광고학의 이론 

등 학제적 연계 연구를 촉발하는 기회를 제공

하고 실무적으로는 마케팅전략을 보다 구체화

하여 제시하고 있다. 

셋째, 박춘식, 박현숙(2020)의 연구에서는 노

력기대가 수용요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그때의 연구시점부터 1년

이 지난 본 연구에서는 노력기대가 수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주

행 자동차는 기술적으로 0~5단계가 있는데 현

재 출시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반 자율

주행 단계로 자율주행이 사람이 운전하는 운전

을 보조하는 단계이다. 즉, 지난 1년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기능, 고속도로 

주행 시스템 기능 등을 경험한 고객들은 자율주

행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

다고 느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 또한 소비

자의 지식과 연결해보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인

공지능 및 첨단산업의 집약체로서 일반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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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해하기 어려운 기술적 장벽이 있지만, 조

작하기 쉽고 간단하다는 정보를 제공해준다면 

수용의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영향과 수용의도 간의 

관계에서 소비자 지식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개별 표본의 분석 결과를 보면, 

소비자 지식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 사

회적 영향력이 수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식이 낮은 집단에서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주행 자

동차가 자동차이지만,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고 기존과 운전 방법이 다른 혁

신제품이다. 따라서 기술에 관심이 없거나 관련 

분야 종사하지 않는다면, 기존 자동차와 비교할 

때 일반 소비자들은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한 

매뉴얼이나 정보 제공 시 이해하기가 쉽지 않

다. 제품 평가에 대한 소비자의 지식이나 경험

이 부족한 경우,  소비자는 구매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 단서를 활용하게 되는데 주로 외부

적 단서에 의존한다(Rao and Monroe, 1988). 

Izumida(2015)는 자율주행 자동차야말로 현재 

사회 시스템의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단초

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자율주행 자

동차의 수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메

시지를 전달할 때 자율주행 자동차가 차세대 

모빌리티로 각광받고 있으며 이것이 사회 전반

에 걸쳐 영향력을 미칠 것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5.2 한계점 및 미래 연구방향

첫째, 가격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관련 법제

도적인 정비와 도로 시스템 정비 등 하드웨어

적인 문제까지 자율주행 자동차가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난제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의 연구가 필요함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포함해서 수용의도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통합기술수용요인과 수용의

도 간의 조절변수로 소비자 지식을 고려하였지

만, 직접적인 경험의 여부에 따라 수용의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고객의 품

질에 대한 평가는 만족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

다(Wu et al., 2019).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조절변수를 고려해본다면 더 많은 시사

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재 상용화된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

람이 운전하고 운전을 보조하는 정보의 반 자

율주행 자동차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자율주행 

단계에 따른 연구를 진행하여 단계별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라 기대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연구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긍정적인 혜택 위주로 수용의도

를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혁신 제품에 대해서

는 소비자의 지각된 위험, 또는 저항이 존재할 

수 있다. 수용의도, 구매의도를 높이기 위해서

는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

도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부정적인 요소를 긍정적인 요소로 해

결할 수 있는지 등 이점과 위험, 저항을 모두 

포함한 연구를 진행한다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과 함께 유용한 전략적 방

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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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Acceptance Intention of Autonomous Vehicle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Consumer Knowledge

Cho, Sang Lee․Bae, Jin Hyun․Jeong, Seok Chan

Purpose

This study verified the moderating effect of consumer knowledge in relation to the factors 

affecting the acceptance intention of autonomous vehicles by adding trust to the Unit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model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Design/methodology/approach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n general consumers who are interested in 

automobiles. A total of 25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collected, and 242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analysis. To test the hypothese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multiple group 

analysis were performed.

Findings

Performance expectations, effort expectations, social influence, and trust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acceptance intention of autonomous vehicles. In addition, consumer 

knowledge between performance expectation and acceptance intention and between effort 

expectation and acceptance intention was confirmed as a variable that can moderate the relationship.

Keyword: Unit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Trust, Acceptance Intention, 

Consumer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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